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4 pp. 576-585,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4.57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576

제주 농촌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위한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 적용 연구

양문생1, 박정환2, 류향란2*

1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제주대학교 교육학과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reminiscence-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elderly’s sense of self-integration in Jeju

rural areas

Moon-Saeng Yang1, Jung-Hwan Park2, Xiang-Lan Liu2*

1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2Je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회상기반의 집단상담 경험에 대한 일 연구이다. 제주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제주 노인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는 어떠하며,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의미와 
프로그램 종료 후 노인의 삶의 태도 변화는 어떠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4회기 회상기반 집단상담을 진행하였고
참여관찰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제주 노인의 삶의 태도와 생활양식은 
자아통합감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삶의 만족 수준도 높았다. 또한 집단상담을 통해 노인의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고 과거와 현재의 삶을 수용하여 남은 인생을 계획해 보면서 삶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자아통합감 증진에 프로그램이 기여했다는 증거이고, 향후 제주 노인들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대상의 확대, 다양한 연령집단에 적용, 프로그램 회기
수의 확대를 후속연구로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reminiscence-based group counseling to improve the sense
of self-integration of the elderly. We targeted eight seniors over 75 years of age living in the rural areas
of Jeju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the program experience, and changes in 
their attitude towards life after the program ended. Four sessions of reminiscence-based group 
counseling were condu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showed that the attitude of the elderly towards life 
and lifestyl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achieving a sense of self-integration, and their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high. In addition, through group counseling, the elderly were able to relieve their
sense of isolation and depression, accept their past and present lives, plan the rest of their lives, and 
recognize the value of life. These research results are evidence that the program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sense of self-integration among the elderly. The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a counseling and society-wide system to improve the sense of self-integration among the 
elderly in Jeju in the future. Expansion of the number of research subjects,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of reminiscence-based group counseling to various age groups, and expansion of the number of 
program sessions are suggested as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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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평균 수명
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26년에
는 65세 이상 비율이 20.8%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
입할 전망이며, 2037년에는 30.1%, 2060년에는 40.1%
로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2,3].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
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
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시사
되고 있다.

노년기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 사
회적 역할 축소, 심리적 문제로 인한 우울, 소외감, 죽음
에 대한 공포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4]. 특히 한국의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는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5]는데 통계청[1]에 의하면 노인층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0대 37.8명, 80대 60.6명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연구
[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 노인 중 약 80%이
상이 자살충동을 느낀적 있고, 그 중 72%가 노인성 우울
증세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은 자신에 대한 무
가치한 평가, 삶의 에너지 상실, 공허감, 분노,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 등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우울 경향
이 높아진다[7]. 이는 신체적 건강과 심리정서적 건강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복지기
관 프로그램은 취미활동과 오락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
다[8,9]. 특히 노인상담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로, 노
인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
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부족과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자
료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노년기의 부정적 정
서와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노년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노년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개념으
로 Erikson[10]의 자아통합감을 들 수 있다. 자아통합감
이란 인간의 모든 갈등이 조화롭게 통일되며 성숙한 경
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10]으로 정의된다. 

노인들은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며 절망과 안녕감을 경
험하며 과거를 재평가하고 현재를 수용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참 지혜를 얻게 된다[11]. 따라서 길어진 노년기를 
가치롭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 현재에 대한 수용을 통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
도록 돕는 노인을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외와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과 우울 감소를 목적으로 한 심
리상담 프로그램에서 회상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2-16]. 김수영[17]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집단회상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과거
를 재통합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공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상기법을 활용
한 자아통합감 증진의 연구 및 프로그램은 많지만 연구
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질적연
구는 부족하다. 특히 장수지역이면서 독특한 문화와 자
연환경, 역사적 상흔이 존재하는 제주 사회의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자아통합감 증진의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
로,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회상기반 집
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아통합감의 
변화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
인 인구가 18.1%로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
히 65세 이상 중 90세 이상 노인비율이 4.4%로 전국에
서 제주가 가장 높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 13개 읍면
동, 서귀포시 12개 읍면동은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
어서는 초고령화 상태이다[18].이러한 고령화 현상과 지
역 간 불균형은 제주 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의 노
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연구는 노인 개인적인 측
면에서 뿐만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제주 노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4.3사건으로 인
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며, 생활양식 속에 집단적 
무의식의 실체로 남아있을 것이다[19]. 특히 70대 중후
반 노인들의 자아표현, 과거 삶에 대한 인식, 자기가치
감,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것
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노인들의 삶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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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제주의 남성 노인들은 자립적이며, 시지역
에 비해 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 정도가 높고 노후에 자녀들과 별거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21]. 이러한 제주의 가족문화는 
상호독립적 생활과 부양체계를 갖추고 있고, 성비의 불
균형과 가족구조의 변화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사
건들로부터 비롯되었다[22]. 또한 남성의 부재로 여성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던 제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
다[23]. 이처럼 제주 노인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적으로 
살아온 세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받
아들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24].

이러한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속에서 삶을 이어온 
제주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본 연구는 제주 노인들의 삶
의 만족도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는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통해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 상담 복지현장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후속 연구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농촌 노인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가?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아통합감을 위한 회상기반

의 집단 상담프로그램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셋째, 프로그램 경험으로 인해 노인들의 변화된 생각

과 그에 따른 심리 정서적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제주도 대정읍에 소재한 S 경로당을 이용하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방집단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
었고, 면접 및 관찰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하였
으나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4회기로 단축 실행하여 자기
탐색과 자아통합의 과정이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노인들은 이남인[25]이 제시한 

현상학과 질적연구 참여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선
정하였다. 이들은 연구될 현상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이
를 해당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사람들로, 면접과 관찰 과정에서 녹음, 녹화에 동의하

였고, 서명을 통해 자신의 사례를 연구와 교육목적으로 
허락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Age Gender Health 
condition

Presence 
or absence 
of spouse

Cohabitants
Whether there 
is economic 

activity

A 84 Female Good Existence Spouse Nothing

B 79 Male
Good 

(hearing 
loss)

Nothing Son, 
grandson Nothing

C 89 Female Good Existence Spouse Nothing

D 83 Female Good Nothing Son Inside 
and outside Nothing

E 72 Female Good Existence Spouse Farming

F 92 Female
Good 

(hearing 
loss)

Nothing Living alone Nothing

G 77 Female Difficulty 
moving Existence Spouse Farming

H 75 Male Good Existence Spouse Farming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
적 의사를 확인한 후, 녹음과 녹화 등의 사용을 연구 목
적 이외에 하지 않을 것과 사용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부담감이 생기면 중지 가능하다는 권리와 신상 비밀보장
을 구두로 설명하고 확인하였다. 

2.2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5년이상 경력 상담사 6명과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노인상담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경력 27년 
이상 전문가, 교육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원예치료, 푸드테라피, 
과거 회상을 위한 사진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이 소속된 제주 노인심리상담 연구회는 
2023년 11월 경 제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세대통합 프
로그램 공모에 본 회상기반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응모하
였고 이에 선정되어 실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단계에서
는 "만남의 기쁨"을 주제로 프로그램의 이해, 신뢰감 형
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주목적으로 하였고, 중기 
단계에서는 "내 마음속의 추억", "나의 작은 세상"이라는 
각각 주제로 2회 진행하였다. 각 회기마다 지나온 삶, 긍
정 회상, 내면속의 나 찾기, 의미 있는 삶의 태도 형성, 
사고력 확장, 가족관계 탐색, 생명사랑정신 증진을 목표
로 진행하였다. 종결 단계에서는 "살아온 세월, 살아갈 
세월"이라는 주제로 자아발견과 미래의 삶 조망을 구체
적인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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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먼저 제주 노인심리 상담연구회

에서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노인상담에 필요한 실제
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설
계에 따른 선행 연구 조사 및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하였다. 2단계로 제주 노인심리 상담연구회에 소
속된 상담 경력 5년 이상의 석, 박사 6인과 함께 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회상기반의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였
다. 3단계로 2023년 12월 경에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중
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2024년 1월 6일부터 1월 27
일까지 4회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1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참가자 노
인들을 대상으로 자아통합감 관련 사전 설문조사를 공동
연구자 및 보조진행요원들과 함께 1대1로 진행하였다. 
노인이 직접 읽고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사
자가 읽으면서 답을 듣고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이때 간
단한 면담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4회기 동안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4단계로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고 
5단계로 면담과 관찰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6단계는 연
구결과 도출 및 논문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2.4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4회기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

그램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주1회 80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실행전 15분 이내의 
시간을 소요하여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2월1일부터 3월3일까지였다. 사전에 구성된 개
방질문 문항으로, 질적분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 관찰을 통해 참여자의 
반응과 프로그램의 결과물, 녹음파일, 현장노트, 관찰 임
상일지 등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처리는 Colaizzi[26]의 현상학
적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수집된 연구자료를 정독하면서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한다. 둘째, 참여자의 기술내용 중 의
미있는 구와 문장을 발췌한다. 셋째, 의미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하는
데 구성된 의미가 참여자 그대로의 의미로 반영되도록 
원자료를 읽으면서 현상학적 반성을 거듭한다. 넷째, 의
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mulated 
meaning)는 주제(themes), 주제묶음(theme clusters)
으로 범주화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들을 현
상과 관련지어서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한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단계에서 확인된 현상들의 공통점을 통합하
여 기술한다. 일곱째, 연구자가 형성한 기술들이 참여자
의 처음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인지 확인함으로써 타당성
을 얻는다[27].

3. 연구 결과

3.1 사전 면담 및 일화기록 자료 분석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

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주제는 10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다시 <제주 농촌노인의 생활양식 및 삶의 태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 <프로그램 
경험으로 인한 자기이해>, <가족의 관계 회상>, <과거와 
현재의 삶 수용> 등 5개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하였다.

연구결과 분석표는 <표 2>와 같다.

Main subject Meaning and restatement
Lifestyle and 

attitude toward 
life of Jeju rural 

seniors

The value of life sacrificed for children

Pride in independent living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Relieve emotional tension, stimulate 
interest(Eliminate emotional tension and 

stimulate interest?)
Achievement(Sense of achievement?)

Self-understanding

Expose yourself. Empathy and emotional 
connection

Understanding of others and perception of 
universality

Recollection of 
family 

relationships

Gratitude and longing for my wife

Affection for grandchildren

Accepting life 
past and present

A positive sense of self-worth and 
self-integration after overcoming a difficult 

past. 
A plan for the years you will live

Table 2. Research results analysis table

3.1.1 제주 농촌노인의 생활양식과 삶의 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80대 중반으로, 그 이하 

연령군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프로그램 참
여를 위해 잠깐 오거나, 농사일을 쉬는 날에 참여하면서 
높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 노인들은 가족의 삶을 중요시 여기며 희생하
여 살아왔지만, 결혼한 자녀와는 상호독립적인 주거와 
생활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서정조[23]와 방경자[24]
가 말한 제주 노인의 특성과 일치한다. 또한 제주 노인들
은 자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며,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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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 노인의 생활양식과 삶의 태도는 신체적 기능 저하
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심리과정으로 자아통합감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1.1 자식을 위해 희생한 삶에 대한 가치 

. 나는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해수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자식들은 나 같이 고생허멍 살지 말고 편안히 살게 하려고 돈을 모아
서 큰아들안테는 식당을 차려주고 작은 아들안테는 밭과 돈을 많이 
물려주어수다. 그 돈으로 작은 아들은 하우스를 한 오천평 햄수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건 나의 큰 보람이고 가장 잘한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 그런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따로 내 
노후에 쓸 만큼은 따로 챙겨 두어수다. 자식들이 나안티 따로 용돈을 
챙겨주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고맙지.(B노
인)

3.1.1.2 독립적인 삶에 대한 자부심

. 난 30대 때 남편을 여의고 어린 자식들을 다 키웠어. <중략> 아들 
딸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냈어.이만하면 잘 산거 아니라? 가끔 연락
이 오면 반갑고 잘 사는거 보면 그게 보람이주. 자식들이 용돈주면 
고맙지만은 용돈같은 건 바라지 않아마씀. 지들끼리 잘살민 되었
주.(F노인)

. 난 내삶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사냐 하민 자식들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자식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우리 부부는 남에게 빌려
준 밭의 임대료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만하면 그런대로 
살 수 있으니 내 삶은 그럭저럭 만족해. 자식들 그저 건강하게 잘 살
민 그걸로 만족해. 고생해서 키우는건 부모의 도리이고 그렇게 고생
하서 키웠으니 자식들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면 되는거지. 자
식들 안테 의지허멍 살민 안되여. 우리가 먹고 살 건은 따로 마련해
야주(A노인) (이 말씀에 듣고 있던 주변의 노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동의하며 공감함)  

 
3.1.2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매 회기 프로그램 초반에 워밍업으로 노인들이 좋아하

는 음악, 건강박수, 간단한 게임 및 율동을 포함하여 정
서적 긴장감 해소와 활동 동기 부여에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신뢰감 형성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활동의 성취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킬수 있었다.

3.1.2.1 정서적 긴장감 해소, 흥미유발 

. 노래부르고 박수치고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마씀. 기분도 
좋아지고 재미이수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안 좋은 생각만 날건
디, 이추룩 여기 와그네 게임도 하니까 어린시절로 돌아간거 고추룩 
좋수다.(C노인) 

. 난 글을 쓸줄도 모르고 읽을줄도 몰라서 여기오민 그리거나 쓰라고 
해카브덴 걱정되고 호썰 두려워신디 게임도 하고 박수도 치니까 너
무 좋은게 마씀, 재미이서.(A노인)

3.1.2.2 성취감

. 나 어릴적에는 이런 그리기 도구, 만들기 도구가 어섯주. 이제와 이
런거 만드니 어릴적으로 돌아간 것 같고 내가 만든 것을 보니 좋네 
좋아.(D노인)

. 내가 만든 화분을 집에 가져가니까 집에 온 며느리도 좋아하고 손자
도 좋아해. 우리 손자 생각하며 정성껏 잘 키우고 이수다.(E노인)

3.1.3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자기이해 
2회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사진을 활용한 과거 

회상활동과 개인 액자 만들기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지
지체계를 구축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
가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신뢰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노출을 증진시켜 자기이해와 타인 이해를 깊게 했
다. 또한 타인의 과거 경험을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려
움이 보편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되어, 자신의 삶을 더 긍
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
었다.

집단 참여자들은 초기에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자기노
출을 꺼려했다. 이는 4.3사건의 영향으로 집단적 무의식
에 남아있는 “나서는 놈이 망한다”는 관념[27]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아래,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의사표
현과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주저했다. 그러나 회기가 거
듭되면서 점차 자기 노출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회기에
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공감, 지지, 격려가 이루어지
며 집단의 유대감과 응집력이 증진되었다. 

3.1.3.1 자기노출, 공감, 정서적 유대감 증진 

. H노인은 첫회기 집단상담 시 “부정적인 이야기는 뭐하러 하냐. 좋은 
이야기만 하지”(귤나무) 라고 하였고 3, 4회기까지도 G노인은 “부정
적인 과거는 뭐하러 이야기 해”라며 밝게 웃다가도 어두운 과거 경
험에 대한 회상에서는 얼굴 빛이 굳어지고 어두워졌다. 이외 동백꽃
님과 D노인(밤나무님)도 “안 좋은 일들은 말 할 필요 없어. 말하면 
자식들이 안 좋아져. 마음에 담아두고 무덤속까지 갖고 가야지” 

. 과거 자신의 사진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뽕나무
님은 “다들 여행다녀온 즐거운 경험을 이야기 하는데 난 한번도 여
행을 다녀온 경험도 없고 어릴때부터 가난해서 내 삶이 너무도 허망
하고 억울해”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동백꽃님과 D노인이 “우리 
동네에서 다같이 마눙축제 때 육지 여행 갔다왔잖아, 그때 우리가 뽕
나무님 혼례도 치루고 얼마나 재미있었는데”하며 웃자 뽕나무님이 
기억을 떠오르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
정에서 뽕나무님은 자신의 삶 속이 모두 부정적인 것들로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좋은 날도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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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타인에 대한 이해와 보편성 지각

. 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주마는 참나무님은 정말 힘들어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녀들을 혼자 고생하며 키우젠 허난 얼마
나 힘들어수과? 집에만 있으면 서로 만날일도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려운 이웃들을 살
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엄수다,(H노인)

. 나만 고생허멍 살아신줄 알아신디 저 어른은 더 고생해신게. 그땐 다 
어려울때난 고생 안한 사람은 없주게 (D노인)

3.1.4 가족관계 회상 
3회기는 노인들이 원예치료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과거 

삶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대
부분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고마움과 그리움, 애
틋함을 표현하였다. 

3.1.4.1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

. 자신이 만든 화분에 제목을 <순자꽃> 이라고 써서 달아놓고 “돌아가
신 아내를 생각하며 만들었는데 함께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좋았
어. 그때가 그립고 아내가 그립네”라고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소감은 웃으시며 “아내를 생각하며 잘 키우겠다” 라고 하였다.(B노
인) 

. 자신이 만든 화분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름을 따서 <봉선이>이
라고 제목을 써서 봍여 놓고 고양이가 화분을 엎질러 놓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아내가 감기에 걸려 못나왔는데 얼른 낳아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엿다. 이후 소감으로는 참여자 
모두에게 “다들 오늘 만든 화분을 잘 키워서 10개씩 불려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셨다. (H노인) 

3.1.4.2 손, 자녀에 대한 애틋함

. 손자녀, 자식들이 나의 건강을 걱정해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스스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수다. 이추룩 가족들 생각도 해보
면서 나를 돌아보고 화분도 만드니 정말 좋수다.(C노인)

. 어린 손자 생각이 나네요. 할머니 걱정도 해주고 가끔 영상통화로 안
부도 묻고 같이 여행도 다녔주마씀. 우리 손자 키우듯이 잘 키우쿠
다. 고맙수다.(E노인) 

3.1.5 과거와 현재의 삶 수용
4회기 프로그램에서는 살아온 세월에 대한 과거 연대

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앞으로 살아갈 세월에 
대한 계획을 꼴라주 미술매체를 통해 표현했다. 첫 회기
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자기노출을 꺼려하였던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살아온 과정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였다. 대부분 힘든 삶을 이겨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서로 지지와 격려를 통해 긍정적인 가치감을 갖게 
되었고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였음을 인식하고 통합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3.1.5.1 힘들었던 과거를 잘 이겨낸 긍정적 자기가치감 
       및 자아통합감 

. 고생을 최고로 했는데 돈은 못벌었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커서 감사하고 행복해.(D노인)

. 20대때 결혼하고 30대때 집사고 60대때 밭 만평 사수다. 무일푼으
로 시작해시난 고생은 말도 못하지. 그추룩 모아 놓은 재산을 어느정
도 팔고 아들 식당해주고 작은 아들은 하우스 지어주고 결혼도 다 
시켜서 이젠 내 할 일은 다 한거 아니라? 이만큼 살면 됐지 뭐. (B노
인)

. (소리 없이 밝게 웃으시며) 과거는 너무 힘들어서 말할 나위가 어서. 
그래도 이렇게 자식들 잘 키워서 잘 살고 손주도 전화와서 안부도 
물어주고 하니 지금이 제일 행복해.(F노인)

. 난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것이 딱 하나 이서. 뭐냐하면 공부를 못한건
데. 사실은 부모님이 안 시켜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못한
거주. 그래서 누굴 원망하지도 못해. 그게 제일 후회되는데... 다른건 
걱정되거나 힘든건 어수다. 자식도 잘 컸고 할아방도 잘해주고 건강
하고. 이만하면 만족해여마씀. (A노인)

. 결혼해서 남편과 일본에 갔는데 남편을 두고 나 혼자 제주에 와신디 
임신 한거라게. 게난 동네 사람들로부터 바람피웠다고 오해를 받아
서 정말 힘들어수다. 그래도 그럭저럭 참고 살다보니 오해도 풀고 둘
째도 낳고 잘 키워서 그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높은 직책의 연구원으
로 다니고 이수다. 안 좋은 일도 있었주만은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고 지금은 너무 행복허우다. (E노인)

3.1.5.2 살아갈 세월에 대한 계획

. 남은 세월은 하르방이영 맛난거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고 싶어마
씀. 경허고 공부 못한게 후회스러워서 지금이라도 공부도 하고 그렇
게 살고 싶우우다.(A노인)

. 다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등산도 하고 꽃도 가꾸면서 건강도 챙기멍 
살고 싶으우다.(G노인)

.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백두산을 못가봐수다. 백두
산을 꼭 가보고 싶네예.그럴려면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겨야쿠다 (B
노인)

. 난 지금껏 젊어서부터  사회단체에서 회장직을 맡으며 평생 사회봉
사활동이나 사회운동 등을 하면서 지금껏 살아와신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네요. 물론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지
만... 이제는 아내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건강한 음식도 잘 챙겨 
먹으며 남은 여생을 여유롭고 보람있게 보내고 싶어요.(H 노인)  

3.2 사후 면접 자료 분석 
사후 면접은 프로그램 종료 3주 후에 방문하여, 구조

화된 질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시간은 1인당 10
분이었으며,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통
합을 위한 회상기반 집단상담에 참여 소감과 느낀 의미
는 어떠한가? 둘째,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겪은 
생각이나 심리적 변화, 특히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
었는가? 셋째,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그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3.2.1 자아통합 회상 기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나에게 주는 의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그 자체가 자신

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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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았던 활동으로는 3회기 원예치료와 4회기 꼴라
주이다. 이는 직접 창착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몰
입함으로써 우울감을 해소하고 표현력과 성취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거 회상을 통해 의미있는 대상과
의 관계를 탐색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 다른 사람들하고 말 골았던거하고 옛날 생각하멍 나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니 어렵고 힘들어도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나 지신이 뿌
듯하기도 해서 좋아수다. (E노인) 

. 이야기 나누다 보니 우리동네에 어려운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주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수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좋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데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좋아수다(H노인)

. 배우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아수다(A노인) 

.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수다. 남은 
삶과 현재의 삶을 위하여 마음건강이 중요함을 알게 되어수다(B노
인)

. 모든 활동이 좋았지. 서로 얼굴을 보며 화목해진 듯하였고 집에 있으
면 심란하고 우울할텐데 여러 활동을 하니 즐거웠주게. 특히 이야기
를 하고 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웅어리가 풀려지고 마음을 
여는 것 같아 좋아수다. (D노인)

.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미래를 계획해보는 것
이 즐거웟다, 오리고 붙이는 활동이 재미있었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좋았지, (E노인)

3.2.2 삶의 태도 변화 
프로그램 참여 후 심리정서적 변화나 삶의 태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변화
가 일어났다기 보다는 그 전과 다르게 인식하려는 노력
이 있었다. 그러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는 
노인들은 “4회기 짧은 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으로는 그동
안의 삶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 예쁘고 밝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생겼수다(E노인)

.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던 것 같아주게(H노인)

. 4회기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아
닌가? 변화는 없어.(A노인)

. 특별히 어수다. 프로그램을 더하면 몰라도... (D노인) 

. 변화라고 할 것은 없고예 그때 했던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즐거웟던 
기억에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엄수다.(B노인) 

3.2.3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생각 
S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복지 차원의 신체건강을 위한 체조, 안마 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정서 강화나 사회관계 증
진, 자아통합감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
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특성이 다른 본 프로그램에 대
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기존의 프로그램은 판에 밝힌 교육이라면 이번의 집단 상담 프로그
램은 마음속을 파고드는 이야기라서 그전과 다르다고 생각해마씀. 
속에 못 했던 말들도 하게 되니 이웃과의 화합이 증진되고 특히 여
자 어르신들이 아무말 하지 않고 담아두는 편인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수다. (H노
인)

.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만드는 활동을 해서 좋아수다.(F노인)

.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수다.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예. 활기가 있엉 좋아수다. (E노인)

.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점은 그들의 생각,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
야기, 신지식, 휴대폰, 컴퓨터 기기 사용법 등 (H노인의말씀에 D노
인, 그 외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점은 있다며 공감하심)이 
이쭈게.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해도 좋을 거 
닮수다.(H노인)

. 게임도 하고 만들고 특히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다른 프로
그램하고 다른 것 같아마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 닮수
다.(B노인)  

4.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
인을 대상으로,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경험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사후 면담과 참여관찰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자
료의 내용은 제주 농촌 노인의 생활양식 및 삶의 태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및 자기이
해, 가족관계 회상, 과거와 현재의 삶 수용, 프로그램 참
여 경험이 주는 의미, 삶의 태도 변화 등이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 노인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면 농
촌의 노인들은 높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기여
하고 있다. 이는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
해 성격상 강인해질 수 밖에 없었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며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성실함이 있다[19]는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성공과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며 보람이라고 느끼지만 자녀에게 과잉기대나 특
별한 욕심이 없고 노년기에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제주 노인의 
삶의 태도와 생활양식은 신체적 기능의 저하에도 불구하
고 경제, 사회,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
인 심리과정으로 자아통합감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삶의 만족 수준도 높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나 
환경을 경계하고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나 자신의 속내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어 상담에서 신뢰관계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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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험
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프로그램 시작시 
워밍업 게임, 율동, 건강박수 등은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긴장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주고 이를 통해 긍
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는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
여 프로그램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고, 성취감을 증진
시키며 자기가치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홍유진
[28]의 웃음카타르시스와 허경선[29]의 게임놀이기법에
서 언급한 감정 정화와 긍정적 정서, 신뢰감 증진의 내용
과도 일맥상통 한다.

둘째, 지지적인 집단 분위기에서 진행된 사진 작업과 
원예활동을 매개로 한 회상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삶을 재
정의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보편
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집단원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감과 심리적인 안녕감을 증진시켰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있어, 
집단원들의 공감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김수영[17],여인
숙[30]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노
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감과 고립감을 극복하고 긍
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프로그램 경험으로 인해 노인들의 변화된 생각
과 그에 따른 심리 정서적 변화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 모두를 자신의 삶
의 일부로 인식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과정
을 통해 참여자들은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남은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삶의 가치
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Erikson[10]이 정의한 
자아통합감과 관련이 있으며,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 상
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었다. 자아통합감
은 과거 삶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경험하
는 후회와 절망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자
아통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회상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자아통합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4회기 짧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집단상담의 

발달과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 깊이 있는 자
기탐색과 자아통합의 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는 실
제 참여자들이 짧은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
도 하였을 만큼 프로그램 실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보다 증진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 농촌 S마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구대상의 범
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모든 
노인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주 노인의 특성 및 자아통합
감 증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만 이루어진 연구로,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 연구를 위해 제주노인 특성에 맞
는 자아통합감 척도를 활용하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병행된 통합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노인의 변화 양상을 연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노
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아통합 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고령화 정책 수립이나 학문적 연
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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